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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비루스영향으로 일본학교들에서 휴교, 입학식이 중지되는 속에서 교원

들과 일군들, 동포들이 감염방지에 최대한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4 명의 입학생들을 따뜻이 맞이해주셨다. 

학교에서 감염방지를 위해 참가하시는분들께 마스크를 쓰고 참가한다는 알림

들을 적절히 보내주셨으며 입학생 한집한집 감염방지대책에 의견이 없는가도 

들어주셨다. 

입학식당일날은 시간이 긴장되는 속에서도 새 신입생들이 결의를 다지는 시

간도 매년과 같이 잡아주시니 보호자로서도 기뻤고 우리 아들도 결의문을 련습

하는 과정에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한다는 마음준비를 다그친것 같았다. 

4 월달 등교를 하면서 토요일등교, 3 일간 수업동안에 선생님들께서 여러모로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너무 고마웠다. 

담임선생님께서 준비물도 하나하나 안내해주시고 입학식날부터 학생들이 학

교생활을 즐겁게 지내는 사진들을 매일처럼 보내주셔 정말 안심했고 기뻤다. 

 3, 4 일간 등교를 했는데 아들이 집에 와서 학교 교가도 부르고 자기를 《ぼ

く》가 아나라 《나》라고 하게 되고  새로 배운 우리 말을 집에서도 적극적으

로 쓰자는 자세에 놀라고있다. 

학교가 휴교되여 동무들과 만나 함께 수업을 받지 못하는것이 슬프다고 하고

있으나 온라인수업으로 이행하는 속에서 아침인사 등을 통하여 집에서도 함께 

학습하고있다는것을 느껴주었으면 한다. 

또한 화를 복으로, 민족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이 발휘되는 계기로, 또 가정교

육에서도 일심단결하여 이 난관을 뚫고나갈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